
www.fer.or.kr Copyright © 2020 b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17

서론 

결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관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가

족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관계의 어려움 또한 증가된다(Bryant & Conger, 1999; Umberson, 2010).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욕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입

장에서 본 부모-자녀 간의 갈등의 정도가 친부모(23.4%)보다 고부 또는 장서(28.2%) 간 갈등이 높

았다. 해당 갈등에 대해 친부모와 차분하게 대화하거나 논쟁을 하는 등 반응을 보인 반면, 고부 또는 

장서와는 그냥 참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14). 이러한 갈등의 양상과 그 대응방

법은 부부간의 관계에 인척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체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체계’로서 한 체계는 다양한 수준(level)을 가짐과 동시에 

하위체계(sub-system)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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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law relationship on the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couples by considering 

family-oriented Korean culture. Previous in-law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influence of another party who did 

not attend the survey due to sampling limitations. However, the marital adjustment of married coupl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in-law are two-way relationships that affect each other and are not 

one-sided relationships. By considering the non-independence of the couple’s data,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was utiliz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adjustment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and in-law relationship quality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for wives,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for husbands) of 203 

married couples. Results indicated that a high satisfaction of wives’ in-law relationship increased personal marital 

adjustment as well as husbands’ marital adjustment. The husbands’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aws also increased 

personal marital adjustment and their wives’ marita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and counseling for healthy in-law relationship as well as educational data for couples 

intending to m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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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White et al., 2018). 독립성을 중시하는 서구 문

화와는 달리 관계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

우, 앞서 세 가지 하위체계 외에도 친인척 관계를 중시하는 상황

적 특성이 가미된다(Park et al., 2011). 인척부모-인척자녀 관

계는 공유하는 경험의 역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갈등이 내재된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과거에는 자녀 세대인 부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주로 시부모와의 관계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다(Lee 

& Park, 2012). 초기 고부관계 연구의 경우, 생활공간을 공유함

으로써 오는 권력구조 및 역할구조적 갈등의 소지가 컸다면, 현대

사회로 오면서 결혼 및 주거 선택의 자유로 인해 고부관계의 양상

은 많이 변모하였다. 과거에 비해 친가(시가)와는 의무적이고 형

식적인 관계를 맺는 반면, 처가(외가)와는 자발적이고 친밀한 관

계를 보이고 있다(Jeon et al., 2012).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 증가로 친정어머니의 관여도가 높아짐으로써 장서관계 

또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Cho et al., 2017). 그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사위들은 장모로부터 육아 및 가사지원 등의 실제

적 지원과 동시에 간섭도 받게 된 것이다(Jeon & Yoo, 2017). 그

러나 Kim (2014)의 가족가치관 관련 연구에 의하면, 사회가 변함

에 따라 전반적 가족가치관은 현대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족

우선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 예로, 여성은 엄청난 가사노

동과 시댁식구들로부터 느끼는 스트레스로 인해 명절증후군을 경

험하였고, 남성 또한 장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Kim, 

2013; Kim et al., 2017). 심한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혼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2016년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

르면, 평소 하루 이혼 건수(298건)에 비해 명절 전후 10일간 평균 

이혼 건수(656건)가 2.2배나 더 높았다(Ji, 2020). 이러한 통계적 

수치와 뉴스 보도들은 책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알려져 있으

나, 인척부모가 인척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학문적으로 살펴

본 최신 연구는 많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Bryant 등(2001)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인척부모는 신혼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년수가 긴 부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Jeon, & Yoo, 2017; Kang & Yu, 

2003; Kim et al., 2012; Lee & Park, 2012).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고부관계 및 장서관계 연구들을 살펴

보면, 스트레스, 갈등, 결혼만족도의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을 주

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디까지나 주

관적인 것으로 동일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

스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지각될 수 있다

(Kim, 2013). 또한 인척관계를 향한 이러한 갈등적 시선은 사회

의 고정관념을 낳고, 예비 며느리 및 사위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핵가족 이데올로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고부관계 및 장서관계는 꾸준히 변해왔고, 이들에 대

한 연구는 새롭게 시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현대의 며느리와 사위가 지각하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부

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인척관계만족도와 결혼적

응을 조사하고자 한다. 

결혼적응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인척관계 연구에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중요 변인으로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Nicol (2006)은 고부관계의 질을 결

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혼만족도라고 보았다.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은 사위가 장서관계만

족도 또한 높은 결과를 보였다(Jeon & Kim, 2012). 이처럼 결혼

만족도가 인척관계의 질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인척관계의 질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또한 존재한다. 

외국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인척부모와 갈등 및 긴장을 경험

한 인척자녀들은 본인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았다(Ades, 2003; 

Bryant et al., 2001).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실증적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결

혼안정성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낮은 결혼만족도가 이혼과 직결되어 있다

거나, 높은 결혼생활의 질이 결혼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Lewis & Spanier, 1979)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르

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혼에 대한 부정

적 시각으로 인해 갈등이 수반된 인척관계를 경험하고 있을지라

도 참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지만, 오히려 과감히 이혼을 선택해

버리는 부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이 인척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들의 결혼안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인척

관계와 관련된 결혼적응은 결혼만족도에 편중되어 결혼만족도

를 통해 결혼안정성을 유추할 뿐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

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부부 하

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척부모-인척자녀 하위체계를 살펴보

되, 배우자의 부모 중 어머니(남편에게는 장모, 부인에게는 시어

머니)와의 관계적 역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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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척관계 연구

인척부모-인척자녀 관계 연구는 그 대상에 있어서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나 장인어른-사위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시어머니

와 며느리를 다룬 “고부관계” 연구와 장모와 사위를 다룬 “장서

관계” 연구로 압축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다룬 연구

는 문학 자료의 소재로 등장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Jang, 2012; 

Lee, 2008), 아직까지 장인어른과 사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고부관계 연구의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고부갈등 연구가 1990년대에 다수를 이루다가 2000년대 후

반으로 갈수록 다문화 가정의 고부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많아졌

다(e.g., Chung & Seo, 1993; Kong, 2009; Seong & Hwang, 

2013; Sung & Lee, 2002).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부갈등의 실태

와 원인을 다룬 연구(e.g., Kim & Park, 1990; Lee, 2003), 고부

갈등의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e.g., Hong et al., 2014; Kwon, 

2004), 고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 

(e.g., J.Y. Lee, 2002; Park et al., 2014), 고부관계에서의 남성

의 역할을 다룬 연구(e.g., Park, 2010)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장서관계 연구의 경우, 고부관계 연구에 비해 비교

적 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초창기 장모-사위 연구에서는 그

들의 관계를 독립된 대상으로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주로 고부관

계와 더불어 연구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Chung, 2009; Yoo 

et al., 2008). Woo (2004)의 연구를 시작으로 사위의 입장에서 

장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부담감을 다루거나(Jeon & Kim, 

2012; Jeon et al., 2012), 사위의 스트레스(Oh & Park, 2011), 

관계만족도 및 결혼만족도(Jeon & Kim, 2012; Kim et al., 

2012) 등이 연구되었다. 한편, 장모의 입장에서 장서관계를 다룬 

연구 또한 수행되었는데, 장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을 다

룬 연구(Jeon & Jeon, 2014)와 모녀분화와 결속도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Jeon & Yoo, 2017)가 있다. 또한 장서관계에서의 딸

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Kim & Park, 2012)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고부관계와 장서관계는 연구의 주제와 대상을 다양

화하며 진화해왔다. 그러나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결혼적응과 

인척관계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

부를 한 쌍으로 그들의 결혼생활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

족도가 낮다고 해서 결혼불안정성이 높다거나, 결혼안정성이 높다

고 해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모

두 포함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인척관계만족도와 결혼안정성

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부의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및 인척부모와의 

관계만족도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

는 쌍방향 관계이므로 부부 자료의 비독립성을 고려하고, 관계만족

도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는 APIM (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분석을 하고자 한다. APIM 분

석은 단일 모형에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쌍으로 

수집된 자료를 함께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상호의존성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Cook & Kenny, 2005). 

2.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과 인척관계 연구 

부부의 결혼적응과 인척관계를 다룬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도”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에서 추

구하는 목표와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경험하는 주관적

인 감정이나 태도’(Kwon & Chae, 1999)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자주 등장한다. 먼저, 결혼만족도와 인

척관계만족도의 비인과적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고전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

족도 및 인척관계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다(Rhyne, 1981). 그러

나 이러한 성차에 따른 인척관계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연구는 일관

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인척관계만족도가 자녀 세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은 있지만(Morr Serewicz & Canary, 2008), 

인척자녀가 며느리인 경우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으나, 사위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Adams, 2000). 

다음으로, 인척관계의 질이 결혼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

구에 따르면, 주로 고부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부관계

의 질이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Yoo et al., 

2008; Chung, 2009)가 다수를 차지하고, 고부갈등은 부부 갈등

을 일으켜 부부간의 불화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Park (1994)은 며

느리의 입장에서 고부갈등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며느리

가 고부관계에서 지각하는 갈등의 정도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Yoo 등(2008)에 따르면 배우자 가족과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

였고, Chung (2009)은 고부·옹서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원가

족 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고부·옹서갈등

과 결혼만족은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역으로 결혼만족

도가 인척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 되기도 하였지

만 상대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수가 적다. 예를 들어, Park (2010)

의 연구에 따르면, 며느리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부갈등을 

적게 경험하였으며, Jeon 등(2012)의 연구에서도 사위의 결혼만

족도가 높을수록 장서관계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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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척관계를 다룰 때 결혼만족도는 관계의 질을 대변

할 수 있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

혼만족도와 인척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와 2000년

대에 많이 이루어졌고, 주로 갈등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부부들이 경험하는 결혼만족도와 인척관

계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며, 인척부모와 인척자녀간의 긍정적이

고 발전적인 관점에서의 학문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선행

연구(Jeon & Yoo, 2017; Kim et al., 2012)를 바탕으로, 인척관

계만족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는 인척관계와 결혼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직접적

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Adams (2000)의 제안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안정성을 정의내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결혼 해체

의 ‘결과’로 보는 경우와 ‘과정’으로 보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결혼 종료에 해당하는 ‘결과’로 볼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따

른 결혼 종료를 제외한 이혼, 별거 및 유기 등은 결혼불안정성

을 의미하는 반면, 계속되는 결혼생활은 결혼안정성에 해당한다

(Burr, 1973). ‘과정’으로 볼 경우, 이혼 등과 같은 실제적 결과만

이 아니라, 결혼을 해체하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 결혼안정성과 불

안정성으로 나뉘게 된다. 즉,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생활을 

해체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다면 결혼불안정성이 있으며, 결혼만

족도가 낮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성향이 강하다면 결혼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Booth et al., 1983). 우리나라의 경

우, 전통적으로 서구에 비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 결

혼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가 많았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은 자신의 결혼생활 내에 내

포된 인척관계에 대한 갈등을 받아들이고 수용해버리는 경향이 

서구 사회의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Hyder et 

al., 2007). 그러나 최근 들어 불만을 참고 견디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배우자 인척부모와의 관계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

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인척

부모와의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상

대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결혼안정성

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유추를 해 볼 뿐이다. 부족하지만 수

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인척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척자녀

의 경우, 결혼에 대한 헌신과 결혼안정성이 감소했음을 보고한다

(Bryant et al., 2001). 또한 인척관계와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살

펴본 Lee와 Park (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내에 대해 시모

가 수용적일수록 아내 및 남편의 결혼안정성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안정성을 한 변인으로 투입하여 부부 각자가 

느끼는 인척관계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강한 응집성(cohesion)을 보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원가족 부모-자녀 관계(인척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의 결혼적

응(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내 및 남편의 인척관계만족도(고부관계만족도, 장서

관계만족도)가 아내 및 남편의 결혼적응(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

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척관계 및 부부관계에 관한 질문

지 문항을 구성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에 걸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부터 50

대 부부에 이르기까지 아직 손자녀가 없고, 재혼이나 이혼의 경험

이 없는 초혼의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인터넷, 메

시지, 카카오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

을 올렸으며, 설문에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

다.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로 약속한 부부를 만나

기 위해 가정, 직장 및 기관을 찾아가 설문을 실시하고 직접 회수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

로의 설문 내용은 볼 수 없도록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가정을 방문한 

경우, 두 명의 조사원이 부부 각각을 감독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

다. 가정 방문이 꺼려지는 응답자의 경우, 직장을 찾아가거나 근

처 카페 등에서 설문 후 회수하였다. 부득이하게 직접 회수가 어

려운 경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병행하였으나 직접 

감독하지 않은 한계로 인해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져 본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총 203쌍의 자료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먼저, 본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

다. 커플 자료의 상호의존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척관계만족도가 

부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 상대방 상호의존모형 분석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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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부모-자녀 체계가 부부 체계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주요 구성요소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로서 이자관계(dyadic relationship)에서 주로 사용된다. 

한 개인의 특성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자기 효과

(actor effect)라면, 상대방의 특성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효과는 상대방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측정되고, 상대방효과는 자

기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Stinson et al., 2017). 

본 분석은 결혼을 통해 공유되는 인척관계의 질이 어떻게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공통된 외부 영향력(e.g., 문화; Cook & 

Snyder, 2005)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커플 자료가 가지는 비독

립성(nonindependence) (Kenny, 1996)을 강조하는 분석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PSS 25.0 (IBM Co., 

Armonk, NY)과 MPlus 8.0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개념적 모형은 Figure 1

과 같다. 

3. 변수 정의 및 처리방법

(1)   인척관계만족도(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arents-in-law and Children–in-law) 

인척관계만족도는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와 남편의 장서관

계만족도로 구성된다.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Mother - in -law and Daughter-

in-law)는 ‘시모와의 관계상에서 느끼는 친밀감, 편안함, 유쾌

함, 만족감’ 등을 뜻한다. 남편의 장서관계만족도(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는 ‘장

모와의 관계상에서 느끼는 친밀감, 편안함, 유쾌함, 만족감’ 등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Jeon과 Yoo (2017)의 장모-사

위 관계만족도 척도를 아내와 남편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아내와 부부 각각에 대하여 13문항으로 구성된 인척관계

만족도 척도는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척관계(아

내의 경우 시모, 남편의 경우 장모)에서 느끼는 편안함, 유쾌함, 

만족감 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아내와 남

편 각각이 응답한 인척관계만족도 13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

였다. 인척관계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아내와 남편 모두 매우 높

았다(아내의 Cronbach a=.97, 남편의 Cronbach a=.96).  

(2) 결혼적응 (Martial Adjustment)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두 가지 요

인으로 구성한 “결혼적응”을 잠재변수로 처리하여 본 분석에 활

용하였다. 이는 부부관계를 핵심으로 보는 서양문화와는 달리 부

부를 둘러싼 다양한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가족의 특

수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배우자 가족과 형성한 관계가 부

Note. RS between PIL-CIL: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arents-In-Law and Children-In-Law
Note. a=Wife’s actor effect; b=Husband’s actor effect; c= Wife’s partner effect; d= Husband’s partner effect 

Figure 1.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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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의도, 결혼

만족, 주변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결혼적응”을 다차원적으로 접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Lee와 Hahn (2003)의 관점과 맥락

을 같이 한다. 

①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아내와 남편 각각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umn 

등(1986)이 개발한 KMSS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를 사용하였다. 3문항으로 구성된 결혼만족도 척도는 7점 Likert

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가지는 기

대 및 욕구의 실제 충족 정도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만

족스러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아내와 남편 각각

이 응답한 결혼만족도 3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결혼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아내와 남편 모두 매우 높았다(아내의 

Cronbach a=.96, 남편의 Cronbach a=.95).

②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안정성이란 ‘현재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결혼을 유지

시키려는 성향의 정도’로 정의하며, 그 조작적 정의는 Booth 등

(1983)이 개발한 결혼불안정성 척도(Marital Instability Index, 

MII)를 번안한 척도를 역코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된 결혼안정성 척도는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

부가 결혼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에서는 아내와 남편 각각이 응답한 결혼안정성 9문항의 평균점수

를 사용하였다. 결혼안정성 척도의 신뢰도는 아내와 남편 모두 매

우 높았다(아내의 Cronbach a=.94, 남편의 Cronbach a=.9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03 pairs) 

Variables
Wife Husband

Mean/frequency (n) SD/% Mean/frequency (n) SD/%

Age 35.24 (M) 5.53 (SD) 37.96 (M) 6.17 (SD)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19 (n ) 9.4 (%) 20 (n ) 9.9 (%)

  Some college 47 (n ) 23.2 (%) 36 (n ) 17.1 (%)

  4-year university 107 (n ) 52.7 (%) 109 (n ) 53.7 (%)

  Above graduate school 30 (n ) 14.8 (%) 37 (n ) 18.2 (%)

  No response · · 1 (n ) 0.5 (%)

Employment status

  Employed 123 (n ) 60.6 (%) 201 (n ) 99.0 (%)

  Unemployed 80 (n ) 39.4 (%) 2 (n ) 0.1 (%)

Monthly average income (Unit; ₩10,000) 239.47 (M) 194.46 (SD) 360.72 (M) 176.25 (SD)

Duration of marriage year 8.11 (M)  6.24 (SD)

Number of children 

  0 42 (n ) 20.7 (%)

  1 66 (n ) 32.5 (%)

  2 85 (n ) 41.9 (%)

  3  8 (n )  3.9 (%)

  4  2 (n )  1.0 (%)

Family life cycle 

 No children 42 (n ) 20.7 (%)

 Families with toddler 42 (n ) 20.7 (%)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38 (n ) 18.7 (%)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39 (n ) 19.2 (%)

 Families with teenagers 33 (n ) 16.3 (%)

 Families with launching young adults  9 (n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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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인: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생활

주기

아내와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

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생활주기가 사용되었다. 첫째, 연령, 결

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생활주기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둘

째, 아내 및 남편의 교육수준은 교육 년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인 아내와 남편 203쌍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여부, 월평균 소득,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족생활

주기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첫째, 아

내의 평균 연령은 35세(범위 26세-50세), 남편의 평균 연령은 38

세(범위 23세-59세)였다. 두 번째로 교육수준을 보면, 아내의 교

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52.7%)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

으로 전문대 졸업(23.2%), 대학원 이상(14.8%), 고등학교 졸업

(9.4%) 순으로 비중이 컸다. 남편의 교육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

교 졸업이 53.2%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18.2%), 전문대 졸

업(17.1%), 고등학교 졸업(9.9%)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셋째, 남

편의 경우 대부분이 직업이 있었지만(99%), 아내의 경우 60.6%

만이 직업이 있었다. 넷째,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약 361만원이

었고, 아내의 월평균 소득은 약 239만원이었다. Table 1에서 제

시된 월평균 소득은 직업이 있는 아내와 남편 각각의 소득을 의미

한다. 다섯째, 부부의 평균 결혼지속년수는 약 8년 (범위 0년-26

년) 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많았다 (41.9%). 

여섯째, 첫 자녀가 20세 이상인 가정(4.4%)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들이 비슷한 비율의 가족생활주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2. 결혼적응(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과 인척관계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결혼적응(결혼만족도, 결혼안정

성)과 인척관계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Figure 2와 같다. 본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의 결혼만족

도와 아내의 결혼안정성(r=.74, p＜.01),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남

편의 결혼안정성(r=.80, p<.01)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본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수가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가

질 수 있도록 관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높은 모형 적합도를 보

였다 (c2=40.91, p＜.000, CFI=.99, TLI=.95, RMSEA=.07, 

SRMR=.01). 최종 APIM 모델의 결과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

다. 부부의 인척관계만족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가 유의미하였

다.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는 아내본인의 결혼적응을 높였으며

(b=.40, SE=.07), 또한 남편의 결혼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b=.17, SE=.07). 남편의 장서관계만족도 역시 본인의 결혼적

응을 높임(b=.50, SE=.06)과 동시에 아내의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b=.17, SE=.07).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인척관계만족도가 부부의 결혼적

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APIM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가 유의미하였

다.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는 아내 본인의 결혼적응을 높였으며, 

남편의 결혼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장서관계만

족도 역시 본인의 결혼적응을 높임과 동시에 아내의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1. Husband’s RS between PIL-CIL 1

2. Wife’s RS between PIL-CIL .30** 1

3.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54** .28** 1

4. Wife’s marital satisfaction .20** .38** .49** 1

5. Husband’s marital stability .46** .33** .80** .44** 1

6. Wife’s marital stability .30** .45** .50** .74** .60** 1

Note. RS between PIL-CIL: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arents-In-Law and Children -In-Law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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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의 결혼적응(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인

척관계만족도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결혼적응(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에 대한 인척관계만족도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는 고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

다는 기존의 선행연구(Yoo et al, 2008; Chung, 2009)와 일맥상

통한다. 그러나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

하다. 또한 남편 본인의 장서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

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부족

으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위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서관계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선행연구(Jeon & Kim, 

2012)의 인과 방향을 바꾸어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에 의

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내의 고부관계만족도가 아내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남편에 대한 장서관계만족도가 남편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추후 분석을 통해 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자기효과가 의미있

Note. RS between PIL-CIL: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arents-In-Law and Children-In-Law
Note. a=Wife’s actor effect; b=Husband’s actor effect; c= Wife’s partner effect; d= Husband’s partner effect 
*p<.05, **p<.01, ***p<.001

Figure 2. Results of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Table 3. Marital Adjustment of Respondents (N=203 pairs) 

Wife Husband 

b SE b SE

Age -.07 .12 .19 .12

Education .09 .06 -.00 .06

Duration of marriage (years) .01 .18 -.20 .17

Number of children -.05 .10 .02 .10

Family life cycle -.05 .18 -.07 .17

Wife’s RS between PIL-CIL .40*** .07 .17* .07

Husband’s RS between PIL-CIL .17* .07 .50*** .06

Note. RS between PIL-CIL: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arents-In-Law and Children-In-Law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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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이가 있는지 경로에 제약(constrained)을 걸어 본 결과 X2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만족도 및 

인척관계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한 고전적 주장(Rhyne, 1981)에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Bryant 등(2001)이 수행한 

연구 결과처럼 남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앞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누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아내의 결혼적응(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대한 인척

관계만족도의 상대방효과와 남편의 결혼적응(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에 대한 인척관계만족도의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으나, 그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이 또한 아내의 상대방효

과와 남편의 상대방효과가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지 경로에 제약

(constrained)을 걸어 본 결과 X2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간자로

서의 역할이 부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부부로서 이전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

에서 행해지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인척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다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고부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

구들에서 남성(며느리의 남편이자 시어머니의 아들)의 역할이 고

부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Lee, 2003; Limary, 

2002; Park, 2010).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

서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성(사위의 아내이자 장모의 딸)의 역

할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아내의 

고부관계에만 주목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남편의 장서관계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Kim과 Park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친족 유지 기능자(Steinbach, 2008)로서 여성은 친정어

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본인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자로서 역할을 다룬 고부관계 및 장서관계 연구는 모

두 질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인터뷰 자료가 본 연

구에서 양적 연구로 증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분석을 위해 몇몇 사회인

구학적 배경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의 결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없었다. 그러나 결혼년수, 자녀수, 

첫째 자녀의 연령 등은 추후 인척관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려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인척부모-인

척자녀의 대표적 형태인 고부관계(시어머니-며느리)와 장서관계

(장모-사위)를 조사하였으나, 관계의 당사자인 시어머니와 장모

의 입장에서 살펴본 세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평

균 수명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척부

모로서의 역할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실

제로 이들은 황혼육아의 형태로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

가는 경우가 많다. 황혼육아 관련 설문 조사(Macromillembrain, 

2014)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을 제 3자에게 위탁할 경우 처가

(51.5%), 시가(30.0%), 전문육아도우미(15.9%)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이 손자녀 양육이라는 형태를 통해 인척자녀 

세대와 교류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척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척부모-인척자녀 관계만

족도는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관계

만족정도가 인척자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명백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될 필

요가 있다. 즉, 부부가 지니고 있는 비독립적 특성에 근거하여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이를 면밀히 논의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 모든 연령대의 

부부를 대변할 수 없다. Kim 등(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의 연령대에 따라 지각하는 가족갈등의 양상이 달랐다. 40세 미

만의 연령대에서는 고부간 혹은 장서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40대의 경우 부부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50대는 친형제자매와 동

서 간 갈등이, 60대에는 부모-자녀간과 친형제자매간 갈등이 높

았다. 이처럼 부부의 연령대마다 느껴지는 가족갈등의 다양성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록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남편과 아내 모두 40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역동성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다. 또한 90년대 생의 사

위들과 며느리들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들이 경험하는 가족생활은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이들을 포함시켜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로서 

표집의 편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뿐

만 아니라, 시골 지역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척부모-인척

자녀 관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인척부모-인

척자녀 체계를 부부 체계와 관련지어 탐색해보았다. 결혼은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가족, 지인 등과의 관계를 통해 

부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radbury et al., 2000; 

Morr Serewicz & Canary, 2008), 부부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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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맥락 속에서 그 역동이 탐구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를 둘러싼 본인의 원가족과의 관계 (부

모-자녀 체계), 조부모-손자녀 관계와 같은 미시체계를 고려함

과 동시에 가족을 둘러싼 법체계, 지역사회의 역할 등 보다 거시

적인 체계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집단인 인척부모-인척자녀

의 쌍인 시아버지-며느리와의 관계, 장인어른-사위와의 관계 또

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동성의 

관계이지만, 사위와 장모는 이성의 관계에 해당한다.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속담 가운데,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

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이성의 인척관계가 주는 관계의 역동이 

동성의 인척관계가 주는 역동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들

이 각각의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만족도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성 관계와 사위와 장인어른의 동성 

관계가 고려된다면 좀 더 균형된 시각에서 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우리 사회는 현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가족

문화에 관한 논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다. 소설(예, 82년생 김지

영), 영화(예, B급 며느리), 웹툰(예, 며느라기), 드라마(예, 넝쿨

째 굴러온 당신, 백년의 유산), 예능(예, 고부스캔들, 백년손님-

자기야), 다큐(예, 고부가 달라졌어요, 다문화고부열전) 등을 통

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다루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 인척관

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이 극

단적이거나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흐를 수 있는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학문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었다. 둘

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부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변인임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부부간의 비독립성(결혼한 부부의 경우, 공통된 외부 영향력에 노

출됨, Cook & Snyder, 2005)을 고려하여 커플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연구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는 방법을 활용하

였다. 간섭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적인 관계로 결혼을 바라보는 핵

가족 이데올로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고부관계 및 장서관계는 꾸

준히 변해왔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

족한 성인기 인척관계 연구를 확장시킨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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